
입후보자 경력사항

대표 입후보 최정화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대표

• 2020년 현재 (주)문샷필름 대표

• 2016년 <밀정> 프로듀서

• 2013년 <런닝맨> 프로듀서

• 2011년 <최종병기 활> 제작관리

• 2006년 <중천> 프로듀서

• 2003년 <영어완전정복>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김정석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부대표

• 2020년 현재 (주)고잉픽쳐스 대표

• 2020년 현재 (사)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대표

• 2016년 <용순> 공동제작

• 2016년 <우리 손자 베스트> 제작, 배급총괄

• 2015년 전 (주)인디플러그 대표

• 2015년 <설행 눈길을 걷다> 배급/마케팅 총괄

• 2014년 <들꽃> 제공/배급

• 2014년 <오늘영화>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강원숙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운영위원

• 영화진흥위원회 제7기 위원(2017년 10월 ~ 2019년 12월)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주) 전 수석심사역

  (재직중 150여편 약 750억원 프로젝트 투자)
• ‘스타트업코리아, KVIC 2014' 문화부문 최우수심사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메인투자/관리 : <누구에게나 찬란한>, <심장이 뛴다>, <동갑

  내기과외하기>, <조선남여상열지사-스캔들>, <무사> 등 다수

• 제작/기획 : <잔혹한 출근>,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첨부] 제11기 대표(단) 및 선출직운영위원 입후보자 경력사항 및 출사표



출사표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PGK 10기 대표 최정화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저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맞는 계약서의 개선, 
그간의 관행적인 계약형태의 변화 촉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2년이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하여 개정 근기법을 안내하고 수많은 일 대 일 상담전화를 통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진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2년간의 노력과 요구를 통하여 새롭게 

게시된 표준계약서 역시도 여전히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대형 법무법인, 건강검진병원, 세트

장 등 여러 기관과의 MOU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작품이나 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고 열심이신 회원님들께서 차기 집행부를 맡아 더 나은 PGK로 매진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회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년의 시간을 더 투자

하여 보다 나은, 보다 실효적인 PGK를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조합의 최우선 가치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반위에서 발전도 있고,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소
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집니

다. 보다 나은, 원활한, 실질적인 소통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PGK는 어느 덧 한국영화계의 중추적인 영화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

딘가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만의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변별력 

있는, 영화계 모든 구성원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있음은 당연합니다. 

프로듀서가 사는 길이 곧 한국영화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의 논리와 예술의 

논리, 고용주의 논리와 피고용자의 논리 등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인 영화산업에서 부익부 빈

익빈이 아니 모두가 행복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문을 열고, 또 그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프로

듀서들입니다. 영화제작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프로듀서들

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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